
3. 공유물분할 청구 

가. 서 설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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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라 합은 어드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공유자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까닭에 그 분할을 정구할 공유자가 법인에 대하 

어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걷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 

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공유물 

분할의 자유).38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 

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386) 

(2) 공유물분할의 대상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 

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387)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히논 개별 재신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성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88)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 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내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 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38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386)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38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388)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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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 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 79조 내지 제 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389) 

이 밖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민법 제215조)과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담·구거(민법 제239조) 등은 분할을 청구합 수 

없다(민법 제268조 재 3항). 

(3)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 

5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39이 공유물분할의 

소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필요직 공동 

소송에 속한다. 이 소는 공유물의 분할을 실현하는 방법을 확정하고 하는 것이고 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유물의 분할이란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 

로 형성의 소이다. 그러나 분할의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 

로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선고할 수 있으며,391) 따라서 이 소는 형식 

적 형성소송에 속한다.392) 

已 공유물분할정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393) 

© 원고와 소외 甲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변 원고와 
위 甲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공유지분 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드로 

자기 소유 부분에 대하여 시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정구합은 모르 

되,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394) 

합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 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389) 대 법 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390) 대 법 원 1991. 11. 12. 선고 타다27228 판결 

39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392) 대법 원 1991. 11. 12. 선고 떠나27228 판결 

393) 내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l9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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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고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 

을 청구하거나 이미 세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395) 

@ 구분소유적 공유자나 공동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 

다.396) 

(4) 분할방법 

(가) 개 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논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 

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라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 

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납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둘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뷰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97) 

또 다른 판례는 ‘‘미 분할대상인 공유토지와 인집토지에 걸쳐 견고한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398) (Z)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399) (3)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39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39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 44216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39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398)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9 판결 

399)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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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는 경우400)에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야 한다.”고 한다. 

대급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먼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침불분합을 하는 것이 곧안하거나 부적당합 경우를 포합합다 합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떤 침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섯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 

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계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 

될
 
염려가 있仁 경우도 포합한다.401) 

또 다른 판례는 ‘‘현물분합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겨 

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득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402)”고 

한댜 

( 나) 분할방법에 관한 주요판례 

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합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40 :l) 그러나 현물분할이 가능합에도 법원이 임의로 경매 

에 의한 분합음 명합은 위법하다.404) 

＇已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정구자의 지분 한토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 • 분할합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녹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늘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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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0다카7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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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5다32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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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노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판계만 해소한 재 분할칭 

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납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합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405)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 
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세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406)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 

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득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계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407) 

@ 2인이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의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하고 

동 토지와 그 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는 경우, 위 공유 대지를 공유자의 각 

지분비율로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 

서 그 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현물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을 배당하도록 합이 타당하다.408) 

® 대급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노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부분의 민적을 조정하기나 금선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 

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합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409) 

40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406)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407)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견 
408)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9 판결 
40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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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물분할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 "어'" '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병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공유물분할 청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중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목록 제 1 내지 4항 기재 토지는 피고들이 공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0 공유물분할 청구 

서울 00구 00동 123-4 대 100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간부분 50m'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50m'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재판에 의안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무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처이고, 현물로 분한한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한웅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삭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뭉을 현뭉 기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간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새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지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나. 

I':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석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세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겅제식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노록 분할하는 것노 허용된다. 

i\:) 금선으로 겅 세적 가치의 과부족〈읍 조성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논 분할 방법의 

가부 

토지릅 현물분할합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세적 

가처의 과부족을 조정하개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불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불건을 헌불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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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허용된댜(대법원 1997.9.9. 선고 97다18219 판결) 

0 공유물분할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 재 1, 2,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11, 12, 19, 18, 17, 16, 15, 

14, 13, 7, 6,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부분 합계 83.5m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바용을 공재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79분의 39.14, 

피고들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3m', 같은 도면표시 3,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m', 같은 도면표시 3,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0.8m', 같은 도면표시 2, 11, 10, 9, 8, 3, 2의 각 점옹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lm', 같은 도면표시 11, 12, 13,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4m' 같은 도면표시 12, 19, 16, 15, 14, 13. 

i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8m\ 같은 도면표시 19, 18, 17, 16, 

i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사) 부분 0.7m' 합계 83.5m'에 관하여 병지 지분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2005. 9.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일자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L. ··-""一~~~U_` … 아―― ”"-·-&--~ 

[참조판례j 수인의 十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되어 그 면적위치예 변농이 

생긴 경우, 종전의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 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의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 

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안하여 종전 

토지 전제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토 종선 토지의 득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학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선의 소유자틀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계 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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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 청구 

<JO시 00동 산 42 임야 10,512m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기 , L , C , 己 ' JI , 

<5 ' 0 ' 츠 ’ 츠 ’ 더 , ’ 의 각 섭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기 )부분 5,256m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끄 , 1, 2, 3, 4, 5, 6, 7, 8, "" , 끄 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의 (L )부분 5,256m를 병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및 선성자둘의 

분할한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참子곳판례] 工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서 한 층여의 효력 

연결한 

공유로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종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궈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특성부분을 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수인의 수증 

자들의 공유물분할청구 가부 

원고와 소의 갑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층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원고와 위 갑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고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자기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릅 청구합은 모르되 공유물의 

분할정구를 할 수는 없댜(내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 ,4 52 판결) 

O 공유물분할 청구 

1.--~c）시 C0동 762—15 대 2l8.3m를, 그 중 별지 도민 표시 5` 2, 6, 7,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신내 ‘나'부분 86.5m'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5, 7, 6, 3, 4, 

l 의 각 집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 1. 8m'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I 소송미용은 피고들이 부립한댜 

[참조판례〕 山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불분합의 소에 있어서 번원은 공유관게나 그 개체인 뭉건의 제반 상항음 종합직으로 고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인직적 

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차 이용상황이나 경세저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읍에 

상응하도복 조정하어 분할을 명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합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서나 고섯이 형식상 가능하나고 하더라노 고로 인하 

여 현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성매를 명하여 대급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급분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갑손된다.’라고 합은 

공유물 선체의 교환사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서하게 감손될 깅우뿐만 이니라 공유사둘 중 한 

사담이라노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계 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합 전의 소유지분 

가0}]보다 현저하게 깡손된 경우도 포합된다.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합대상 목적물의 드정 부분만 도로에 집하여 다른 부분에 바하여 
그 겅제석 효용가치가 많음에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노로변으로 치우치노록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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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하는 성우에는 겅재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노목 분할하여야 하며, 고 목적불이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몽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현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몬 사례.（대법 

원 1999. 6.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1999하, 1385) 

§ 공유물분할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정구취지) 

서울 O〈〉구 00동 13번지의 26 대 210.9m에 관하여 그 중 멸지 제2도면표시 1, 

2, 3, 4, 5, 6, 7,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 @, @’, 

때부분 90.lm'는 원고의, 같은 도면표시 14, 15, 16, 24, 19, 2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덴, @, 안부분 90.lm'는 피고의 각 난독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20, 21, 22, 23, 24,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부분 30.7m'는 

원, 피고의 공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예비적 청구취지) 
i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210.9m' 지상에 건립된 세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I 중 별지 제 1도면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6.0m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一 一〕
T/~ 

[참조판례] 따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 

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 상에 각자의 주택을 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 

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함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세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 

[참조판례] [l]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기나 현물 

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업격하계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몽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합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합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노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녹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계 감손될 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합한다. 

[2] 공유불분할의 대상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싱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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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0 공유물분할 청구 

대구 00구 00동 산 31국2 임야 25,273m'중 별지 도면 표시 (기 )부분둘 합계 8,425 

m’를 원고의 소유로, 위(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16,848m'를 변지 기재의 각 지분비 

율에 의한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 또는 위 임야 중 같은 도면표시 (L )부분들 합계 

8 .425m를도 원고의 소유로, 위 (L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16,848m'를 별지 가재의 

각 지분비율에 의한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둘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아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갇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 

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석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합은 지분에 

따른 가Ol] 비 율에 따름옹 의 미 참다. 

[2i 토지 의 현물분할 방법 

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 

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성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성제석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 급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합방법과 일부공유자는 공유로 납는 분합방법의 
7十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노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긴을 현물분할하 

는 경우에는 분할을 인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담는 방법도 허용뢴다(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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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제 1차적 청구취지) 

서울 CJCJ구 00동 2가 7 대 324.3m'( 이하 이 사건 도지라 참다)에 관하여 별지 

제 1도면표시 2, 3, 2 ' 4, 7, 2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부분 73.5m'（이하 

이 사건 때부분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 2도면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的부분 36.5m'（이하 이 사건 융부분 토지라 한다)을 인고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 , 1, 2, 7, 6, 5, □ ’ 기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합 선내의 때부분 150m'(이하 

이 사건 간부분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도면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부분 18m'(이하 이 사건 안부분 토지라 한다)을 합한 맨,(란沮-분 토지 168m에 

서 이 사건 텐부분 토지를 제외한 13 1. 5m'을 피고 최OO의 소유로, 별지 세 1도면표시 

겨 , L ' C:: ' 3 令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현 선내의 @부분 82.Sm:（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피고 신OO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2차적 청구취지) 

이 사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 1도면표시 2, 3, 2 ' 4,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덴부분 73.5m'과 같은 도면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부분 18m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 . 1, 2, 7, 6, 5, □ ' 거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안부분 150m'를 피고 최CJCJ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L , C:: ,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8m'를 피고 신CJCJ의 소유로 각 분할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둘이 부담한다. 

(제 3차적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가부분 및 

텐부분 토지를 피고 최CJCJ의 소유로, 이 사건 텐부분 토지를 피고 신CJCJ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원고에게, 피고 최CJCJ는 14,400,000원을, 피고 신CJCJ는 14,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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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유물분할 청구 
.... . _.. . .. · ·- .... ". 

병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노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각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00m'를 원고의 

소유로, 감은 노년 표시 l, 21, 22, 23, 24, 25, 26, 27, 14, 15, 16, 17, 18, 19, 20, 

1 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OOm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찹조판례] 공유불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이 소에 있어서 법원은 궁유관계나 그 객체안 물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 합리석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 

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성재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노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 

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나(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O 공유물문할 청구(선택적병합) 

선택적으로, 서울 00구 00동 152 

• , 1, 2, 3, e:J , 人 , ° , 之 ’ 츠 ' - , E , n ' 

]내 (나)부분 497.20담는 원고의 소유 

\l-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l rr 

)C동 152 대 559.3m를\ 그 중 병지 又

又 , = , 4, 5, 능 ’ 기 ', L ', 亡 ,’ 己 ,, 기 의 각 점을 순자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7.20m'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크 ̀  - , E ' n , 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62.lm'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며조판례〕 工1 공유물을 대금문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합로 인하어 현저히 자격이 감손된다’고 

합의 의미와 형식 삭으로는 현불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노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불분할을 하여 

이 합 경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굽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하니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서히 기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대에는 공유를의 

뭉매를 영하여 대급유 분할하는 이든바 대급분합의 방법에 의하여야 일 깃인바, 여기서 ‘현불분할로 

안하이 현저히 까격이 감손된다’고 합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지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덥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사틀에게 공성힌 분합이 이무어지지 아니하여 _l 중의 한 사람이타도 

현물분합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계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지 

하계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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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공유불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기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현 분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 공유토시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공유자 1 인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이 산가능하게 된다면 그 대지부분의 가액은 분할 전 건축이 가능학 대지의 지분가액보 

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 명백하여 공장한 분할아라고 보기 어럽다고 한 사례 

공유토지를 공유시분비율에 따라 현불분합할 겅우 공유자 1인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대지부분의 가액은 분할 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 명백하여 공정한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할 경우 반드시 공유지분비율대로 면적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유토지를 현물분합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직가치 능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 

®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합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을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촌속하게 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부적당 

하여 대금분할 합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0603 판결) 

다 대금분할 청구(경매에 의한 분할) 

0 공유물분할 청구 

별지 목록 1. 기재의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 공유물분할청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목록 2. 기재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분배한다. 

부담한다. 

鬱｀ -------------~--------~---~--------~--

병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궁재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0분의 7, 피고에게 10분의 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41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헌다. 

나조판례] 工(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뭉분합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불간의 제반 상황웅 종합저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 

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합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410) "분배한다’’는 표현 대신 "분할한다”, "배당한다"등의 표현도 사용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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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세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소성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헌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합이 원칙이나, 현불분할이 붕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 

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서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합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계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참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서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불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 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 

지역으로 지성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떤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직이 된다면 대급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내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집하여 다른 부분에 바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합 부분의 면적음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음 조정하 

는 방법으로 경세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드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 공유물분할 청구 

대전 O()구 O〈\)동 508—76 대 162.3 룹 경매에 부쳐 그 대급에서 경매미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443 .48/815, 피고 이OC에게 269.52/815의 비율로 분배하고 

나머지 102/815를 별지 상속비율표 기재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대] 환지예성지를 매매하고 구 토시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합에 

있어 계산차오로 매매 대상 건리떤지예 미달되는 등기를 경료한에 따라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 

도지 소유자 명의로 부족지분에 해당하는 등기가 납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인소유자인 국사사 1필지의 구 토시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갑 토시와 을 토시를 A에게 

긴부 매도하였고, A는 깁 토지는 B에게, 읍 토지는 C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전등가는 곤유지분이전능기의 방법에 의하어 한 경우, 양 도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합에 있어 

환지예정시 총면적에 대한 매수민적 비율에 상응히는 지분이선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구 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직의 지분을 이견등기한 관계로 갑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구 토지 및 환지 

토지의 능기부상 국가 명의로 납아 있게 되었다면, 국가는 A에게, A는 B, C에게 납아 있는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여 줄 의무사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종에 A사 국사로부터 그 때까지 국사 명의로 

납아 있던 양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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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A가 아를 기화로 나머지 지분을 재 3자에게 매노하여 버렸다면 재 3자가 

A의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제 3자는 나머지 공유지분김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안 공유물분할 청구 

별지 목록 기재의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미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권00, 같은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4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창조판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의 방법 

공유뭉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몽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석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 

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복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3445 판결) 

0 공유물분할 청구 

별지 l 부동산표시 및 소유관계의 부동산표시란 제 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필지별로 경매에 부쳐 각 그 대금에서 각 그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을 같은 

별지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별 지분란 기재 각 그 공유자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제 3자에 대현 관계에서의 시분의 기준(＝등기부상의 

지분) 및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른 경우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의 지분의 기준(=실 

제의 지분) 

공유물분찰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앙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가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그 재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 

현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세의 지분이 다로다는 사실이 인정된디면 여전히 실세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안정합 수는 없다.（대법원 200 1. 3. 9. 선고 98다51169판결, 공2001 상,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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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유물분할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게 인천 00구 00동 3가 35—14 대 145.Sm에 내한 96/3381지분 

에 관하여 C)〈：지방법원 ()'.J등기소 2012. 2. 9. 접수 제1391호로 경료된 소유권지분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인천 00구 oc〉동 3가 35—14 대 145.Sm'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1095/3381씩, 피고에게 96/3381의 각 비율로 분할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참조판례] 따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키로 

된 상대에시 환지예정지 부분이 매노되면서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 

전등기만이 경료된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내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토지의 일부가 위치 특정뇌어 매매되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겅료된 후 환지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이 그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여 立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과정예서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만을 이천등기하여 주었는 

데 고 후 금전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면 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안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2)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노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지 지분검을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안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시분권을 나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긴혀 다른 것으로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가한 지분권이저 

등기는 부적법학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2.3.10. 선고 9]다34929 판결) 


